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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서울시교육청외고ㆍ자사고ㆍ국제중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논평(2017.06.28.)

서울교육청의자사고재지정평가결과

는문재인정부의자사고ㆍ외고의일반

고전환정책과아무상관이없습니다.

▲ 서울시교육청은 6월 28일 오전 11시, 서울외고와 자사고인 장훈고, 경문고, 세화여고,

영훈국제중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함.

▲ 이번 재지정 평가는 5개 학교가 지난 2015년 평가에서 기준 점수 60점 미달로 ‘2년 뒤

재평가’ 결정에 따라 시행됨.

▲ 2015년 당시 교육부는 외고ㆍ자사고ㆍ국제중이 재지정 평가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고

자 △학교에 유리한 평가 항목을 만들고, △높은 기본 점수를 부여한 데다가, △60점이

라는 낮은 커트라인을 제시하여 이미 합격을 보장했던 상황임.

▲ 그런 가운데서도 워낙 부실하고 심각한 운영을 했던 서울외고와 자사고인 장훈고, 경

문고, 세화여고, 영훈국제중이 평가에서 탈락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2년 유예 결정을

내려 이번에 재평가가 진행됨.

▲ 재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변경으로 인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, 2년 전과

같은 항목과 기본점수, 커트라인으로 재평가를 진행하여 이미 탈락할 수 없는 평가를

진행함.

▲ 이번 재평가 결과는 해당 학교의 교육적 성과가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라, 2년 전 심각한

부실함이 일부 나아졌다는 의미로써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

과 관련하여 아무 의미 없는 결과로 생각함.

▲ 그 근거로, 외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이라는 새 정부 정책은 △성적이나 부모의 경제적

배경이 유사한 학생들 간의 분리 교육의 타당성 결여, △입시로 인한 중학교 사교육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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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증, △구글 번역기 시대에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집중 교육의 타당성 결여, △교육

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사고 교육과정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타개하는 대책임.

서울시교육청은 6월 28일 오전 11시, 서울외고와 자사고인 장훈고, 경문고, 세화여고, 영훈국

제중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. 이번 재지정 평가는 5개 학교가 지난 2015년 평

가에서 기준 점수 60점 미달로 ‘2년 뒤 재평가’ 결정에 따라 시행된 것입니다.

2015년 당시 교육부는 외고ㆍ자사고ㆍ국제중이 재지정 평가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△학

교에 유리한 평가 항목을 만들고, △높은 기본 점수를 부여한 데다가, △60점이라는 낮은 커트

라인까지 제시하여 이미 합격을 보장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

그 상황에서도 워낙 부실하고 심각한 운영을 했던 서울외고와 자사고인 장훈고, 경문고, 세화

여고, 영훈국제중이 평가에서 탈락한 것입니다. 그러나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이해할 수 없는

2년 유예 결정을 내려 이번에 재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.

재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변경으로 인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, 2년 전과 같은 항

목과 기본점수, 커트라인으로 재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. 이미 문제지와 답안지를 다 주고 시

험을 본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학교도 탈락할 수 없는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. 이번 재평가

결과는 해당 학교의 교육적 성과가 뛰어났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. 잘 봐줘도 2년 전 심각한

부실함이 일부 나아졌다는 의미 정도입니다.

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

전환과 관련하여 아무 의미도 영향도 없다고 판단합니다. 왜냐하면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

환 등은 해당 고교 재지정 지표의 기준 미달의 차원이 아니라, 외고 등 특목고 및 자사고의

존재 자체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이기 때문입니다. 즉, ▲외고처럼

동질집단 학생들을 함께 모아 교육시키는 분리교육 정책이 타당한지, ▲인공지능 구글 번

역기가 동시 통번역사 직업을 대체하는 시대에 외국어 교육을 위해 인재를 모아 교육하는

것이 옳은 일인지, ▲자사고의 경우 과연 ‘교육의 다양성’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학교의 교

육과정이 입시 교육을 넘어 ‘실질적 다양성’이 확보되는 구조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, 이

들 학교체제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상태라는 판단 때문인 것입니다. 여기에 ▲중학교

사교육비가 초중고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한 상태로 더 이상 중학교 사교육을 이

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또한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고교체제의 전면 개편

은, 과거 10년 ~ 20년 미시적 지표에 의한 재지정 승인 등과는 별도의 훨씬 근본적인 고교체제

의 개편 대책이며, 설령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도 수직적 고교체제의 개편 논의는 이와 무관한

일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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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06. 28. 사교육걱정없는세상

(공동대표 송인수, 윤지희)

※ 문의 :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(02-797-4044/내선번호 503)

소장 안상진(02-797-4044/내선번호 509)


